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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28일 재개… 절반으로
축소 운영
마스크 착용·2m거리두기 등 안전수칙 철저히 준수... 관광공사·행정안전부 누리집서 동반
4인까지 신청

한민정 기자 승인 2020.11.23 17:12

[데일리스포츠한국 한민정 기자]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9

월 19일부터 중단했던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오는 2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

다.

철원군  DMZ  생태평화공원  용양보  전경(DMZ  평화대축제  조직위원회  제공)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관광공사  ‘디엠지(DMZ) 평화의 길’ 누리집

(www.dmzwalk.com)’ 또는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누리집(www.dmz.go.kr)에서 방문하고자 하

는 날짜를 선택해 동반자 4인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

정 결과는 누리집에 공지하고, 참가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도 알릴 예정이다.

javascript:window.print();
http://www.dailysportshankook.co.kr/
http://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6&view_type=sm
http://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36&view_type=sm


2020. 11. 24. 데일리스포츠한국

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Print.html?idxno=232195 2/2

인쇄하기

정부는 파주 구간 재개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차

량 및 대인 소독 장비, 발판소독조 등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 파주 구

간 재개 이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멧돼지 서식 현황을 지속적으

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규모를 회당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

고, 여행 중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참가자 안전여행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디엠

지(DMZ) 평화의 길’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상황에 따라 운영 규모 확대를 검토해 나갈 방

침이다.

이번 파주 구간 재개를 시작으로 고성과 철원 구간도 돼지열병 방역조치를 마무리하는 대

로 합동점검을 거쳐 내년 초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방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고성, 철원, 파주 구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

되기 전까지 국민 약 15,000명이 방문했다. 정부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재개방을 통

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비무장지대(DMZ)에 담긴 평화·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직

접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구간은 임진각→임진강변 생태탐방로 도보이동( 1.4km)→도라전망대

(6.5km)→통문(2.5km)→철거 감시초소(GP, 1.8km)→통문(1.8km)→임진각(7km) 코스다.

한민정 기자  machmj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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